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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일본 코마츠 , '아키오' 사장 

 

((((주주주주) ) ) ) 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과의 문화외교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과의 문화외교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과의 문화외교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과의 문화외교

독도를 일본인들은 ‘다께시마’로 부른다. 

그러나 일본인으로는 매우 드물게‘다께시마.독도’로 부르는 일본인이 있다. 바로 일
본의 인간.자연 & 과학연구소의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이다. 

아키오 이사장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100만엔을 헌금했던 일본인으로 잘 알려져있으며, 
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지금도 최고의 모토로 삼고있다. 

“ 한국과 일본은 고대사로 갈수록, 한국이 일본에게 많은 문화를 소개한 사실을 알 
수 있습니다. 지금의 양국간 젊은이들은 문화.역사교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
본학생들이 경주나 부여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면, 그들은 일본 역사책에서 배우지못했
던 새로운 사실도 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” 

아키오 이사장은 시마네 현에 있는 ‘코마츠 전기(주)’의 설립자이다. 

그는 지금도 자주 동해와 일본해에 대한 양국간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. 

“ 예전에 조선이 강했을때는 일본을 오가던 외국인들은 동해로 표기했을 것입니다. 
그러나 20세기 들면서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누르고 세계 무대에 부상했을때는 이 
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. 지금 한국이나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그 어느쪽도 이
문제를 이슈화 시켜 양국간 대립의 양상으로 가려하지 않을 것입니다” 

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미래세계평화를 향해 나가는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
니다. 아예 한국과 가까운 곳은 동해, 일본과 가까운 곳은 일본해, 가운데 바다는 
‘중해’( )로 부르면 어떨까 합니다” 

 

(좌/전채천 회장    우/코마츠 아키오 이사장) 

한편, 현재 경기도 화성일대에 한.중.일의 문화.역사.철학을 모아 이른바 '문.사.철
( )Center를 기획하고 있는 (주)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은 최근 아키오 회장의 
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왔다. 

전 회장은 '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각각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울수 있도록 문사철 
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'라면서 '이 사업은 앞으로의 천
년을 이끌어갈 중국.일본,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'이라며 사업철학을 밝혔다. 

국제부 이명근 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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